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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처리 목재제품 유통 제한한다!
산림청, 건축자재 조기 부식으로 안전성 우려 … 품질인증제도 도입 
 

2004년 7월부터 목재제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유통질서 개선 등을 위해 각종 목재제품의 표준규격

을 제정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규격에 맞는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품질인증은 1차적으로 방부처리 목재와 목탄․목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목조주택 구조용재, 

통나무집 건축용재, 침엽수 합판용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부처리 목재는 야외 조경시설물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방부처리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조기부

식 등 안전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탄․목초액도 최근 친환경농산물 자재, 수질정화, 사료 보조제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품질 식별이 어려워 저질 목탄․목초액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01년 12월 임업진흥촉진법을 개정해 품질인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품질인증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 2004년 초 국립산림과학원에 품질표준연구실을 신설하고 품질인증 심사 기준과 평가방법,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은 “품질 인증과 사후관리는 산림과학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은 산림청에서 담당

하게 될 것이며,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국산 목재제품 수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전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예산 등 여건 미비로 실행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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